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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大要』是朝蘇末代醫家石삼李圭8짧先生的著作. 此本可以說是我國現存最早的黃帝內經校註

本. 本篇當中, 首先關明了石삽先生的生灌與業績, 記述7 『素問大要』的著書動機. 以圖表的形式,

提示r王{Jj(素問本的篇名和對比圖及對原文的校正, 最後列짧了在校正及註釋當中最突出的三個問 

題(“天明則 日 月不明”, “陽氣者閔塞”, “惡氣不發 ) . 試探討作者在醫學方面的得失.

關鍵詞; 素問大要, 石삼, 動l機, 得失.

I . 序 論

『素問大喪』는 朝蘇 末 名醫 石감 李圭R쫓。l 

著作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最初의 『黃帝內

經』校註書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선 石

씀의 生j居와 業績에 대한 略史, 『素問大要』의 

著作 動機를 기술한 후, 王永素問本의 篇第와 

比較圖表, 그가 한 頂文의 校正을 圖表로서 

제시하였고, 끝으로 그의 校正과 註釋 가운데 

가장 特出한 세 가지 문제를 例짧하여 그의 

醫學的 得失을 엿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김중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 1 
번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 mail : kjhan24@hanmail.net Tel ‘ 051 529 3376 

II. 本論

1. 石용의 生握

石삼의 姓名은 李圭H쫓이며 , 石삼은 그의 號

이다. 1855년(哲宗 元年 ζJJp) 出生하여 1923 

년(쫓젖)에 遊去했다. 石씁은 뼈年부터 총명하 

고 영특하였다. 그러나 家勢가 극빈하여 學習

을 댐f!!l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는 성장 

함에 따라 뜻을 품고 無師 獨學으로 학문에 

볼두하여 經史로부터 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無不通達하였다 石삼은 當世의 E1需로 인정 

되어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의 體樞는 

樓小한 편이었으나 眼簡은 빛났으며, 성품은 

剛直하여 不義와 타협할 줄 모르는 不屆의 氣

觸이 있었는가 하면, 남루한 衣冠을 하였으며 

世習에 릅從하려들지 않고 비판을 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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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훗錢과 뚫寶을 행하였기에 그는 空論空談을 

배제하고 ↑앓威主義的인 虛뽕L와 虛禮를 지극히 

↑뺨惡하였다 그의 陣文에 제자들에 게 자신의 

사상을 말한 글이 있는데 즉 “我欲, J~、游黃老,

行守孔子, 取舍在爾”라고 한 것이다. 

末偏들의 六經註統에 疑感을 가져 『六經』

(毛詩, 尙書, 周易, 春秋, 主禮) , 『5폐듬암』 , 『孝經』

등을 i!lll)正히 였으며 西歷(陽歷)의 法을 論한 『

浦上奇閒』二冊, 黨派의 是非를 論한 『石삼ι、 

뿔』→冊, 敬學을 論한 『九章要~』一冊, 그 외 

에도 『石유散鎬』二冊 등이 세상에 전하고 있 

다. 醫學 저서로는 『醫짧重까밸』, 『素問大몇』, 『

本草 上·마l·下』퉁이다,1) 

그의 학술적 사상은 〈素問附說〉 에서 기술 

한 그의 醫폐, 즉 技陽論 氣血論 뽑有패藏했F 

R없解 낌i下解 등을 통해서 볼 때 陽氣를 매우 

중시한 採陽論者라고 할 수 있으며 엄상에 있 

어서도 특히 附子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李附子라고 別稱하였다‘ 

2.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篇次

石용의 『素問大要』著作動l機는 그의 序文을 통 

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주 내용은 다음괴 같다. 

“대저 월해;內經은 본래 易經과 더볼어 表輩

가 되는데 … 漢代 이후로 方士들의 손을 거 

치면서 혐뼈의 字가 交錯하여 잘못되거나 읽 

올 수 없는 곳이 있었디 . I휩代에 太業令 玉永

이 改~Ill하여 註縣과 업i次릎 하였고, 이괄 * 
代 高保짜 둥 t따士들이 훨本플올 모아 校正하 

였으나 오히 려 그 碼文을 分排하여 뚫本을 밝 

혀내지 못했으므로, 後A틀이 理會할 수 없어 

서 드디어 l發書하고 閒讀하지 않게 되었디 .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오직 金A 劉完素

와 元A 朱震亨의 ;f.l、띈이니, 이들의 書는 땀 

답와 天機에 근본하지 아니하여 , 흙l펌;1!\f;f혐하 

1) 낌적, 빅사학위논문,“한국 최단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특정”,정희대학교대학원, 1981, Pp. 8T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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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證驗도 없어서 黃帝에 道가 드디어 總減하 

게 되었다. … 내가 일찍이 『素問』올 읽어보 
니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l剛然함이 일어났고, 

또 간간이 이 書를 가져와서 묻는 사람이 있 

어서, 이에 그들을 위하여 『素問』의 大要만을 

採取하고, 그 잘못된 文올 바로잡아서 주었 

다. 혹 --篇을 我斷하여 半으로 생략하였고, 

혹은 二, 三篇을 합하여 節錄하였고, 혹은 잘 

못을 바르게 하여 그것올 表記하였다 『素問』

의 舊本은 八十--篇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이 本은 大約하여 二十五篇으로 만들었다. 비 

록 그 本源을 다 復元하지 못하였으나 大意에 

있어서는 또한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 

이상을 통하여 石갑이 『素問大要』플 만든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는 당시의 醫떠j(東醫)들 

이 醫學理論의 根源인 『黃帝內經』을 직접 탐 

구하지 않고, 단지 金元 醫家인 쩡O完素(河間), 

朱震亨(판演) 등 學說을 즐겨 追從하는 뺑端 

을 개탄하여 後學틀에게 圓正한 醫學 이론올 

傳授하기 위한 교재용으로 만든 것이요. 다른 

하나는 딩시에 전해져오던 宋代에 新校正한 

王永本 『素問』의 ml文이 여전히 錯簡과 誤字

가 남아 있어 『素問』의 윈문을 復元시키는데 

←→靈을 해야겠다는 희자적인 사명감이 발동했 

디고 볼 수 있다 

『素問大要』의 篇第 구성과 특정은 『素問』

全篇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篇만 발혜 

힌 후, 내용상 상관성이 있는 편플은 서로 합 

쳐서 하나의 篇名에 歸關시켰고, 잘못된 原文

에 대한 자신의 校iE과 아올라 극히 드물게 

2) 李圭n풋, 素問大핏, 大星짧웹삐, 1999, p2∼3 “夫렌帝之 
쁨, 本與易相表喪‘’‘됩漢JJ‘下 ·方士歷手,簡有짧字有맘 
有不可鎬者庸太供王永,改補而註次之,宋博士高保짜等, 
폈集而校lf.之,뺑末能뺨其f채而覆其本,後之A不能f벚會, 

途l發不調뿔,今世所↑]者:lit金A劉j朱之私쁨•-m‘其펌不根 
經담,不原天機,無f섬無驗而퍼*之}효,途Mri옷.숫휴JIJ!素Fn1, 
이有뻐然乎,c,、춰,[iij有以是쁨來問;원,)';}감之宋其太몇,正 

其려t꺼l以與之,야뻐半댐미H용之,或合三兩而節之,或!Jil뜰 
而標之,딴凡八十 -댐,今Ill옹챔二 |→표댐,폐未能뽑復其本 
而大意亦不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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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頂文에 대해서만 자신의 註釋을 달아 이 

해를 돕게 하였다. 『素問大要』의 篇名과 篇次

를 舊本(王永本)과 비교해서 밝히면 다음과 

같다 (표참조) 

이상에서 篇名, 篇次를 살펴보면, 비록 『素

問大要』라고 命名하였으나, 『素問』이외에 『靈

樞』의 本輸篇 과 營衛生會篇 내용의 일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었다. 王永 素問本과 비교 

해보면, 많게는 五篇을 함께 묶어서 -→篇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王永이 補入하였던 運氣 七篇 大論

을 거의 대부분이 수록한 것을 보면 石삼은 

運氣學의 理論도 중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그가 校正한 내용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代表的인 校正과 註釋

王永本 『素問』의 原文;

“_ka}J체티月不明, ~~훔空疑, 陽氣春rn寒, Jt 

술L캘f휩 llJJ, 영;務不精, 헤上應白露不下. 交i힐不 

表, 萬物쇄*文不拖, 不~째名木多死. 용올氣不發, 

風雨不節, 白露不下, 체옳쫓不榮. ~風‘數종, 

暴雨數起, -*.Jt맥時不相保, 與i훌相失, Jll]未央

絡滅” 『素問·맥氣調해大論』 

1) “天明則日月不明” 句讀와 註釋

應代 醫家들의 句讀; “天明則日月不明, B'B害

空騎’’

石갑의 句讀; “天明則 日 月 , 不明쩌害空嚴” 

王永의 주석 ; “大明見 ~lj小明滅”(이후 馬時,

吳월, 5長景맘, 9흉志n웬 高t!:I;式 동 大同小異)

吳考盤 견해. 본 문장에 대한 各家의 註譯

은 王永이 말한 “大明見則小明滅” 한다는 一

語에 근거하여 이리저리 말하였으나, 모두 穿

醫|빠會하여 너무나 합딩하지 않는 해석이다 

經文 자체에 ‘天’字 다음에 ‘不’字하나가 빠진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씁醫學의 得失

표 1 『索問大要』의 篇名와 篇次

素問大要 篇까; 王:ij(本篇次(舊本)

上古天圓論第- 上古天圓論第一

四氣調神大論 第二
生氣通天論第二 生氣通天論第三

金뱉률言論 第르 金圖훌듭論 第四
*(靈樞)本輸 第三

|쏠陽應象大論第四 陰陽應象大論第五

靈蘭秘典論第五 靈蘭秘典論第八
*(靈樞)營衛生會 第十八
五腦別論第十-

宣明五氣第二十二
五爛生)ti; 第十

通計-虛實論 第六 通홈F虛實論 第二十八

玉機圓藏論第十九
藏氣法時論第七 藏氣法時論第=十二

太陰陽明論 第八 太陰l場明論 第二十九
陽明服解第-十

熱論第九 熱論第三十-
츰[‘熱病論 i'A--「 -

짧痛論第十 짧痛論第三十九 

風論第十- 風論 第四十二
당F熱病論 第=十=

服水要熱精r:.論微論第六第十十七-
:Jill를닮 第四十-

해論第十二 痛論 第三十五
刺痛 第-十六

經絡論第十三 經絡論第五十七

離合률~B論 第十四 離合률~B論 第二十七
血氣形志 第←→十四

웰*정조刺핸論많 第굶六L第六 「五
十=

異法方宜論第十五 異法方j宜論第 f·二

移**變氣論 第十三
場ilt입컸앤흉論 第十四

ijl[몇精微論 第十六 ijl[몇精微論 第十七

平A氣象論 第十八
玉機員藏論第十七 玉機훌藏論짧十九 

F쏠~BJZIJ論 第七
三部九候論第「八 三部九候論 第二「
六節藏象論第十九 六節藏象論第九

天元紀大論 第二十 天元紀大論第六十六
Ji.i'IT行;Id命 t끽六十七 

六微읍大論 第二十- 六微답大論 第六f八

氣交變大論第二十= 氣交變大論第六十九

五常政大論第二「三 五常政大論第七十

六元正紀大論第二十四 六元正紀大論 第七十→

至률쫓大論第二十五 ~흉폈大論 第七 f四

것을 알아서 당연히 天氣가 淸明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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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石삼의 校正內찬 

cE7K木 素맘1大폈 ?판原:it‘ 今校正

|멘氣쾌빼大論 上古天훌폐 바j뚫 剛뽕 

검j氣 l껴氣 

it氣通天5폐 ~t氣通天論 며於氣 因於風

U응싸/}뾰.‘大論 li]i;陽U인象大論 悲캘 뽑、憂· 

*&氣fil냄論 滅氣法II#論 牌”‘禁溫食 禁寒食

”며,,·~!ti:食~衣 犯싹俠j닮--衣 
1업 ... 1犯셰샤if,候衣熱食 3훈欲食댔衣 

~A論 w~~ 可iJLijfjjE, 可溫而E

Rlk'jgflf뼈論 )JI~핏**微論 R外(以候띔) R喪(以{아뿜) 

R짧(以候|뼈) R外(以候뼈) 

左外(以候매) 左內(以候따) 

內以({~힘) 外以(候염) 

右싸(以候뻐) 右內(以候뼈) 

內以({떼씨中) 外以(候뼈中 

左外(以候·G、) 左內(以候心)

內以(候|맨中) 外以(候|띠中) 

l추기、폐; {우而媒 

j,1j者陽氣有fi,'j\ 펌휴陽氣有餘 

냄;옵U승氣有~i li'ki者|월氣;탑餘 

平A氣찢j\ffif JJIK뤘해f댔論 三때umi險 三때j티媒 

해A手少陰 ~11!A足少陰

112;11””1rn;;u 下機if(꺼값폐 p디 DmJJiE 매口 mνL 

天7c紀太論 天7떠E大論 天以六깜節 天以五쩌1#11 

地以五쩌)j]lj tt!J以六낌ifi'i 

六흉 五--
五{짜i 六賽

氣交뺏大論 氣交햇};論 l젠近tt1J小 M댄遠P,ij小 

應遠tt1J大 應;frP,ij大

日月은 그 Jt*lll콸 잃게 된다는 뜻으로 보이-야 

된다. 어디에서 근거하여 얄 수 있는기-? 

그 이유는 上文에서 이미 ‘天氣, 해젠光明者 

也’리 말하여 天氣가 情i爭光明한 까닭은 陽氣

기 i쭈페1함으로써 陰II따, I캘塞한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낮에는 日光이 드러나고 

빔에는 月光이 드러난다. 반대로 만약 陰雲이 

따l方에 분포하여 기압이 낮아지면 天空의 -Jt 
쐐은 II힘塞하여 낮에는 日 이 드러나지 않고, 

빔에는 月이 드러나지 않게 된디. 그러므로 ‘ 

天不明~lj 日月不明, ~~害空짧, 陽氣者閔塞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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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者冒明’ 이 라 말해야 上文과 잘 對比된다”3) 

근래 학자 任應秋의 견해 ; “ 天命의 明은 

朋字와 古代에서는 갇이 쓰였는데 그 뜻은 不

動하다는 뜻이다. 즉 『莊子·應帝王』 편에 ‘朝

乎不震不正’이라고 한 簡이니 , 天朋은 곧 天德

이 靜止하여 運化하지 않음을 말함이다.”4) 

石삽의 견해 . “天은 스스로 밝을 수 없다. 

日과 月의 光을 벨려서 밝은 것이다. 心도 스 

스로 밝을 수 없다. 耳와 팀을 통해서 밝게되 

는 것이다. 心이 淸팽하지 않으면 쩌氣가 空

觀를 해쳐서 耳目이 총명하지 않게 된다.”5) 

총평 : 吳考盤과 任應秋는 王永의 註譯대로 

보면 上文 “天氣, i좁i爭光明也”과 모순이 있다 

는 것을 인식하고, 吳는 天明의 ‘明’字 앞에 

‘不’字 하나가 빠졌다고 한 반면에 任은 經文

을 존중해서 ‘明’字기 古文에 明과 反義적 인 

‘때’의 의미로 쓰인 예를 들어 해결점을 찾았 

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石삽은 원문을 그대로 두고 이치로 

서 단지 句請默윤 단리함으쿄씨 문제점을 해 

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石용의 識見이 卓越

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陽氣者閒塞, 地氣者冒明”에서 “閒塞”을 

3) 王倚外五A, 퍼帝內經素問今잭, 成뼈퍼, 1983 plO 
[39] 天明則日月不明 • 吳考盤 ’ 本句各家注將, 根
據王:ij(所說 “大明見則小明減”一압, rst來5兌去%是穿
製, 不太確切 몇之」經文在天字下當遺-不字, 言天氣
不j휩明則 日月失其J(JiJ(. 何以知之? 因낌上文曾說 

“天氣淸r땅光明者也.”天氣所以패→패光明, 王핏因陽氣i쭈 
페u, 無陰H따塞滿的空氣 故在폼MIJ見日 光, 在夜Qlj見月
光 相反的如果陰헝1l띠布, 氣뺑太따, 天빨rp光級n따U용, 

則뿔不兒B, 夜不見月, 故日 ; “天不明則日月不明, 'J~ 
뽑~飯, |껴氣者l!i-J塞, 地氣者탑明 ‘’‘ -”, 與」-文天氣해 
패光明正ft Iii'對此

4) 前챔書 plO [39] 又任應秋 ; 明, 태通 “閒”, 不動
也, 莊子/}흉帝王 “朋乎不震不正”天朋, ~n듬天德靜而不 

~化1.
5) 李圭l俊, 素問;};委, 大星짧떻피L 1999 p24 “天不딩明 
以티月뭘明 心不냄明 以耳덤월明 心不r좁폐 則%害空
짧 耳덤不맴明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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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剛塞”으로 校正

(1) 楊上善의 『太素』의 原文과 註釋

원문; “陽氣閒塞, 地氣冒明”

주석 ; “陽氣失和, 故令陰氣冒覆르光( B ,月 ,星

辰)”6)

(2) 王永의 註釋

陽謂天氣, 亦風熱也. 地氣謂鴻, 亦긍긍露也. 

風熱之害A則九했閔塞, 증뚫i설之寫病, *옳영용精 

明”7)

(3) 張志碼의 『素問集註』

“陽氣者天氣也. J]:~承上文 而復름天德堆藏, 

而無運用不息之氣, 則地氣上乘 而톱冒其光 

明옷.上節言虛其藏德之體, 此節言失不止之

機”8)

(4) 石삼의 註釋‘

“陽氣剛實, 充乎六合, 無外無內 陰體柔虛,

冒受陽氣而已. A形之受陽 如地體之冒天氣
也”9)

총평; 양상선 태소와 왕비본의 원문이 일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미상에는 별 차이가 없 

다. 여타 의가들의 주석은 왕빙본에 의거해서 

본 문장을 모두 병리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유독 石삼만이 본 문장을 특별히 독 

립시켜 陰陽의 상호 관계에서 陽氣가 주도하 

는 文章으로 浮刻시켰다고 하겠다. 즉 그는 

原文에서 病理的인 용어인 “閒塞”을 정상적인 

의미 인 “剛塞”(剛健하면서 充滿하다)으로 校正

하여 양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陽氣는 剛實하여 天地 四方에 충만하여 內

外가 없다. |쏠體는 柔虛하여 陽氣를 수용할 

뿐이다. 사람의 形身도 陽氣를 專受하여 생명 

력을 발현할 수 있음이 마치 地體가 天氣에 

덮어 쌓여 있는 것과 같다.”(註釋의 原文은 위 

6) 楊上善,黃帝內經太素,北京;王洪圖增補보校,科學技術文 
f/Jk出|없社,2애O,p. 12 

7) 王永,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1994,p‘ 13 
8) 張志J땅, 新編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1994. p. 14 
9) 李圭俊, 素問大委, 大星醫學社, 1999. p. 24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갑醫學의 得失

에 제시한 石유의 註釋을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宋偏들의 易

理觀에 큰거하였다고 보아진다. 

즉 『周易·緊辦傳』에서 ‘’天尊地뽑하니 乾坤

이 定옷요. --- 動靜有常하니 剛柔이 댐~옷요”하 

였고, 朱子의 『本義』에서 “剛柔者, 易中함交 

陰陽之稱也.”라 한 것과 “乾, 一而實 --- 坤, 二

而虛 --- 蓋天之形, 雖包於地之外而 其氣常行

乎地之中也”10)라 한 것이다. 

총평 ; 石씀이 校正하여 주석한 의미가 비록 

理致上 틀리지 않더라도 經典의 원래 文章이 

上下 內容上으로 의미가 徵密하고 順理的인데 

도 불구하고, 굳이 校正하여 陽氣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룬 의학적 탁월한 업적 

에 오히려 하나의 펀點이 되었다고 하겠다. 

3) “惡氣不發”에서 “惡氣”를 “陽氣”로 校正

“發”字의 의미가 주로 ‘發生하다’ 혹은 ‘開

發하다’로 쓰이므로 “惡氣기-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上下문장( 風雨不節, 白露不下)과 

의미가 상호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王永은 

“惡, 謂害氣也 發, 謂發散也”라 註釋하여 즉 

“惡氣가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의미가 통하게 하였다. 이후 張景옮도 王永의 

뜻을 계승하여 “惡氣不發, j뽑氣不散也”라 註釋

하였다. 

그러나 石갑은 “陽氣不發”로 고쳐서 뜻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王永本의 篇第와 다르게 편집된 『黃帝

內經』本으로 階 庸初에 완성된 楊上善의 『太

素』가 淸末에 R本에서 발견되었는데, 『太素』

의 原文이 不字가 하나가 없는 “惡氣發”로 되 

어 있으니 , 石씀의 校正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겠다. 부연해서 말하면 『太素』의 JJj(文이 王

永本 보다 文章上 順理的이라고 판단할 수 있 

는데, 『太素』에서 “惡氣가 발생하였다”는 의미 

와 石삽이 “陽氣가 펴지지 못했다”라는 의미 

1이 備탑具解頂本周易(下), 朝勳圖뿜林式會社, 大正12
年,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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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 방법은 다르나 內在하는 의 JJ] 는 상통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石삼의 校웰IJ 방법은 

상당한 벨짧者 만이 할 수 있는 理校에 능함 

을 엿볼 수 있다 

III. 結論

石?} 季圭II풋 (1855 1923)은 댐家의 *댄典은 

~jl;·子-Ef家펌;에 이르기까지 똥달한 大댐이 며 아 

울러 四.《醫學의 창시자인 束武 李iJ익馬와 더 

붙어 띤껴씌r * *꿇國을 대표하는 얘大 醫家라고 
할 수 있다. 그가 『素問大要』룰 著作한 동기 

는 그의 序文을 통해서 當時의 醫業어l 종사하 

는 이들이 醫學理論의 根本뿜;인 『월*內經』을 

읽지 않고 단지 簡易醫方품나 金元 醫家인 ~Jj 

河I벼과 朱-m쫓등 偏싸된 學↑Jj\j에 迷평된 폐단 

을 개탄하여 후학들에게 휩JI힌 醫師의 깊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素問大

뽕』에서 그가 힌 없文 校JI파 註繹에 관하여 

본판에서 언급한 3기지 어l]-5'.써 팽기-해 본다면, 

“天明&1J 日月不明”에서 “天明”은 近來의 中l행 

學者들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明”字

플 “뼈”字로 해석하거나 혹은 “天不明”이 되 

어야 옳다하여 “不”字 하나가 )J兌誤되 었다고 

하였으나, 石용은 “天明떼 R 月”으로 句讀하고 

“不明”은 ‘’天不明”의 의 JJ] 로 보아 1京文을 그 

대로 두고 醫家들 간에 쇄約한 문제점을 해결 

하였고, “惡氣不發”에서 “發”을 王))<.이 보편적 

인 의 JJ] 인 ‘발생하다’라고 하떤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發散’ ‘解散’ 댐E散’ 등의 ‘散’의 의미 

로 해석하여 文편上 字義의 결함을 해결했으 

나, 石용은 보편적인 뜻으로 보고 단지 “惡氣”

을 “陽氣”로 校正함으로써 해결했는데, 이 칩 

은 『펴帝內經太素』의 따文이 王永本파 반대의 

뜻인 不字 하나가 빠진 “많氣發”로 되어 있어 , 

결과적으로 『太素』의 의미 와 끼l約而해合하였 

으니, 이로써 그의 學識이 넓고 見解가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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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엿볼 수 있다. 단지 王永本 『索問』이나 

『太索』에 上下 文章 內容上 챔施기 없는 “陽

氣者, 閒塞”에서 “냐]塞”을 “剛塞”으로 校표하 

여 天의 陽氣가 地氣인 陰體에 充滿해 있다고 

해석하여 F易氣의 중요성을 浮Jl:lj시킨 점은 비 

록 易理에 의거하면 理致上 흘리지 않고 前代

未閒한 卓見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經文을 

함부로 校JI하였다는 j펀名을 피할 수 없으니, 

이는 자신의 높은 학문에 千應--갖이 라고 본 

다. 그 외 藏氣法時論에서 ”잭l病에 “禁溫食”을 

“禁寒食”으로 뻐病에 “禁寒欲食寒衣”을 “禁W

快熱食溫젖衣”으로 뽑病어l “禁件候熱食溫졌 

衣”을 “禁寒없;食寒衣” 등으로 校正한 것은 그 

의 末年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無寫堂

李元샌의 말에 의하면 石용의 治法에 있어서 

“淸上 通中 溫下”를 嗤調한 思샘、과 味陽論的

관점에 입각해서 校JI했다고 할 수 있다. 石

용은 그의 醫學思想的 특정과 剛直한 성격으 

로 因해서 橋狂過直한 면이 있지만, 반면에 

당시 醫學理論을 햄視하여 沈j帶된 醫學界의 

風土륜 →變시치 한국의희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石삼은 醫學思想、으로 본다변 비 

록 抗陽論者에 속하지만 中國醫家인 景폼이 

I품 命門을 重祝한 것과 달리 心 君火와 牌土

의 가능을 重視하여 의학이론과 임상치료에 

있어서 그들의 부족한 一面을 보완하였고 나 

아가 동양의 학 l햄史線上에 우뚝 선 --家름 이 

루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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